
경량의 순모편사, “라나리아” 개발 

 

일본의 가네보는 신방적기술로 실 표면의 잔털을 파일보양으로 감아넣어 

경량화를 도모한 순모편사 라나리아를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한 라나리아는 링 방적의 드래프트 장치에 설치한 특수 파일링 

장치로, 실의 표면에 잔털을 발생시키고, 다시 그 끝을 둥근 파일모양으로 

감아넣은 독자적인 소모방적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실의 표면이 파일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경량

으로 풍유성이 좋아 보온성이 우수하다는 특징 외에도, 일반 염색과 소취, 

항균, 방취, 발수, 발유, 방오, 고내광, 세라믹 가공 등의 각종 기능성 가공이 

가능하다. 

종래의 실에 비해 편지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40% 정도 가볍고, 소모편사

의 기본 테마인 “가볍고, 따뜻하고, 소프트하여 편성이 쉽다”를 대표하는 상

품이다. Ne 40/2 New, 32/2 New를 중심으로 스포츠 의류, 부인용, 어패럴, 스웨

터, 재킷, 코트로 전개한다. 

욱화성 텍스타일에서는 스포츠웨어용 나일론 코팅직물 라지라스를 개발하

였다. 

 


